
안료 날염의 약점 

염색에는 침염(dip dyeing)과 날염(printing)이 있으며, 날염은 염료 날염과 

안료 날염으로 구분된다. 안료 날염은 염료 날염보다도 무늬를 찍은 부분이 

두꺼워지면서 뻣뻣해져,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천이 거칠고 뻣뻣하다고 싫

어한다. 

안료는 일반적으로 불투명한 가루로 되어 있어 날염한 바닥 천의 색을 덮

어 가려버리기 때문에, 염료 날염에서와 같이 바닥 색을 탈색할 필요는 없다. 

그러나 안료 날염에서 바닥 색을 덮어 가려야하므로, 염료보다도 많은 안료

가 필요하며 염료처럼 섬유와 염착이 안되는 대신 안료를 천에 고착시킬 접

착제(binder)가 필요하며, 이 바인더에는 폴리머를 사용한다. 

많은 안료 입자(powder)를 바인더로 천에 접착시켜야 하므로 날염층은 어

쩔 수 없이 두꺼워진다. 또한 폴리머를 고착시키기 위한 축합 반응이 일어나, 

이 부분은 표면이 거칠면서 두껍고 뻣뻣해 진다. 

가급적 유연하고 얇게 날염할 수 있도록 안료를 선정해 보고 폴리머도 유

연한 것을 골라서 만든 안료 날염물은 충분히 잘 관리하며 조심성 있게 가

공하였을 때만이 가능할 것으로 짐작된다. 

안료 날염에서 가장 조심하여야할 일은,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날염이 고르

지 않게 되는 문제이다. 날염 기계가 매우 발달되어 인날(印捺)이 예전보다도 

많이 고르게 되었으며, 요즘은 인날이나 안료와 바인더와의 배합보다는 바인

더의 접착력을 강하게 하는 큐어링(curing) 공정에서 열처리의 불균일이 생기



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. 

폴리머를 축합시키는 열 처리 조건이 균일치 못하면 안료 날염층의 물성

이 불균일하게 되어 최종 소비자로부터 컴플레인이 생기기 때문이다. 

염료 날염과는 달리 안료 날염에는 세정 공정이 없다. 세정 공정이 있으면 

날염층의 물성 불균일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, 안료 날염

에는 이 공정이 없다. 

검품할 때도 폴리머 축합 정도의 차이 등은 얼핏 봐서 찾아낼 수 없으며, 

천의 촉감이 균일치 못한 정도나 좀 찾아낼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. 

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세탁기에는 건조 기능이 있는데, 건조시킬 때 온도

에 따라서는 안료 날염물의 폴리머 축합 정도가 불충분한 날염층에서 끈적

거리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. 불균일한 큐어링은, 극단적인 경우에 안료 

날염층이 부분적으로 벗겨지거나, 벗겨진 날염이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부착 

오염의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. 그러므로 온도나 시간이 잘 관리된 조건에

서 큐어링이 이루어져야 한다. 이 자리에서 한 마디 한다면, 안료 날염에서

는 천이 어느 정도 거칠고 뻣뻣해지는 조경감(粗硬感)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

주문자나 소비자에게 밝히고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. ♣ 


